
미리보는‘제22회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’ 16기획
2025년 6월 18일 수요일

달콤하게…시원하게…이른무더위를한방에날려보자

▲달콤하고 시원한 여름 축제
무더운 여름에는 잘 먹어야 더위도 이겨낼

수 있다.�축제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단
연 먹거리 아닐까?
‘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2회 고창 복분자와
수박 축제’에서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
고창 수박과 복분자를 구매하고 고창 수박을
푸짐하게 시식해볼 수 있다.
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수

박 빨리 먹기,�장애물 3종경기,�맨손장어잡기
가 진행된다.�
또한 수박카빙대회와 칵테일 쇼도 진행해 볼

거리도 제공된다.�
장어잡기 행사때 장어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

즉시 손질된 장어로 교환해주며,�백호장어를
잡을 시 추가 경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
이다.

▲축제의 하이라이트 어린이풀장 운영과 물
총싸움
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DJ와 함께하는 물

총 싸움과 어린이 풀장을 운영해 관광객과 한
바탕 물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.�어린아이에서
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서로에게
물총을 쏘아대며,�때 이른 무더위를 한방에 날
려버린다.
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인기가수인 김수찬과

요요미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.�
이외에도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의 식전공연

전라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,�청춘버스킹,
K-POP�랜덤플레이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
준비하여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
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▲현장 택배 접수를 통해 집까지 편안하게
받아볼 수 있는‘고창 수박’
고창 농·특산품 판매장에서는 해풍을 맞고

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우수한 고창의 맛좋
은 복분자와 수박을 구매할 수 있다.�
올해는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구입해 손

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판매장이 마
련됐다.
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수박을 들고 가기 힘

든 관광객들을 위해 현장 택배 접수도 진행된
다.�수박 판매장 옆에서 택배 접수 부스를 운
영하여 고창군이 인증하는 오리지널 고창 수
박을 축제장 판매가격(택배비,�포장비 별도)에
구입할 수 있다.�

▲여름 과일의 대명사‘고창 수박’,�복된 분
들이 드시는‘복분자’,�대표 보양식‘풍천 장
어’
전통적인 여름철 과일로 분류되는 고창 수박

의 인기 비결은‘당도·식감·품질’이다.�무더
운 여름 갈증 해소에 딱 맞는 제철 과일인 고
창 수박의 향긋한 단맛은 전국의 소비자들에
게 명성이 자자하다.�특히 고창 수박은 지난해
지리적표시제에 정식 등록되어 공식적인 브랜
드 가치를 인정받아 명품수박으로 자리를 지
키고 있다
고창 복분자는 기력과 정력을 보강하는 상징

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다.�최근에는‘복된 분
들이 자시는(드시는)�음료’로 유명세를 떨치고
있다.�특히 고창의 복분자는 미네랄이 풍부한
황토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
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콤 쌉쌀한 특유의 맛과
향에 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.
고창 풍천 장어는 무더위 여름을 맞아 기력

회복과 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
왔다.�예로부터 풍천장어는 살이 단단하고 육
질이 탱탱해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.�

▲축제와 함께 즐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
산 도시 고창의 이모저모
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

7개나 보유하고 있다.�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
고인돌이 모여있는 고인돌유적이 2000년 세계
유산으로 등재됐고,�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절
반을 차지하는 바지락과 지주식김이 나오는
고창갯벌도 2021년 여름 세계자연유산에 올랐
다.�이외에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병바
위,�운곡 람사르습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
끽할 곳이 많다.�
성큼 다가온 여름 더위 앞에 고창의 복분자,

수박으로 건강을 챙기고 청정한 자연환경과
풍부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 둘러보
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보자.�

/고창=김영식기자

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에서 복분자,�수박,�장어를 테마로

한‘제22회 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’가열린다.�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

까지 3일간 싱그러운 신록으로 물든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

진다.�축제가 열리는 선운산도립공원은 곳곳에 기암괴석이 웅장한 풍경을

그려내고 경관이 빼어난 울창한 숲속에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 잡고 있는

곳이기도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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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박빨리먹기·맨손장어잡기

수박카빙대회·칵테일쇼등다채

DJ와함꼐하는물총싸움도진행

고창수박·복분자구매도손쇱게


